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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역 문화예

술 활성화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등으로청년예술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전남지역초중고교에예술강

사를 파견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

업을 확대하고 신규 예술강사 채용

도늘렸다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은 지난

해시범운영한신진예술가지원을확

대편성해육성프로그램을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지난해청년작가 1명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송환규(영상

미디어)김엽(서양화)김수지(전통

공예)장윤경(전통예술)이아름(웹

툰)작가 5명으로 늘려 창작활동 지

원 멘토컨설팅 워크숍등역량강화

프로그램등을지원한다

전문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올해는 전남 동부권과 서

부권 2개권역으로나눠실시하며 이

달말수행단체선정후 4월부터사업

이 진행된다 지난해 양성과정을 통

해 현재 46명의 청년 문화활동가들

이문화현장에서활동하고있다

이 밖에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

업은올해신규예술강사(38명) 채용

을더늘렸다

올해는 연극영화무용만화 등

각분야의예술강사총 300명이전남

지역 511개교에파견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예술청년일자리창출

전남문화재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확대

익숙한 통기타 선율 감미로운 팝

송 마음을 울리는 해금 연주가 광주

시동구궁동예술의거리에울려퍼졌

다 시민들은 예술의 거리에 있는 갤

러리나 공방에 앉아 점토를 주무르거

나짚풀을꼬아가며민예품을만들었

다 외국인들은난생처음접하는민화

가신기했던지붓을움직일때마다감

탄사를내뱉었다 지도를들고예술의

거리에 있는 보물을 찾아다니며 도장

을찍는이들의발걸음도분주했다

지난 27일오후예술잔치가벌어진

예술의 거리를 찾았다 포근한 봄바

람과따사로운봄볕이예술의거리에

활기를몰고왔다

이날예술의거리에서는매주금요

일 계속되는 문화예술축제 나비야

궁동가자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 사

업은 (사)한국학호남진흥원과 광주

동구문화원이주관한다

곳곳에서울려퍼지는음악을들으

며 본부석을 찾았다 예술의 거리 보

물찾기 스탬프 랠리를 위해 궁동유

람 보물찾기 지도를 하나 집어들었

다 궁동유람은예술의거리에있는

25곳의갤러리나공방등에서소중하

게 여기는 보물을 찾아 설명을 듣고

도장을찍는산책프로그램이다

예술의 거리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에 있는 무안요를 먼저 찾았다 무

안요는 4대째가업을잇고있는대한

민국도예명장 김옥수 선생이 운영하

는공방이다 김선생은이날체험프

로그램을 찾은 10여 명의 시민들에

게 분청사기와 흙을 만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무안요의 보

물은 황금 분청사기였다 김 선생은

국내 최초로 황금 분청사기 유약을

개발했다

골동품도자기와지역작가들의작

품을판매하는 고전방의보물은 조

선시대 청화였다 황해도 해주에서

제작된 석류가 그려진 쌀 항아리는

조상들의생활상이고스란히담긴작

품이었다 주인장은 석류알이알알

이 들어찬 모습은 다산을 상징한다

고설명했다

가수이용호씨가손수만든소박한

돌담을 지나 중앙골동품에 들어섰

다 예술의 거리에서 35년 동안 생활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

자) 북카페는 지역여성 작가들의 솜

씨를보고배울수있는작은전시및

체험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이번 작은 전시는 최미영 작가의

우드버닝(woodburning)이다 지역

에서생소한우드버닝은특수제작된

인두를사용해서나무에그림을그리

는 수공예다 전시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전시기간중에는우드버닝을통해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

램도운영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

가신청서는4월 2일까지홈페이지및

전화로접수받는다

홈페이지wwwgjwforkr 문의

0626700534 /김미은기자m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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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재단북카페 4월 24일까지 최미영우드버닝전

공예 체험하며 인증샷보물 찾아가며 스탬프

매주금요일예술의거리에서열리는문화예술축제 나비가궁동가자에서는다양한공예를체험

하고공연을관람할수있다

한이곳대표용정숙(여63)씨는 100

년이 넘었다는 거북이 빗장을 소개

하며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

명해줬다

백년갤러리에서는 종이로 만든

앙증맞은 신발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인장은 신발 옆에 굵은 손마디 외

할머니기념물이된단단이아양신발

입니다 그때 아양을 떨던 단단이는

지금은 누구의 할머니일까요?라고

적어두었다

동부경찰서 쪽으로 내려오자 공연

과 함께 거리에서 짚풀을 꼬고 한지

에 색을 칠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송영학 작가는 후배들과 함께 대형

걸개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의재 허

백련선생과정율성의만남을재현한

퍼포먼스와 선조에게 고문당하는 김

덕령장군을재현한공연도시민들의

발걸음을붙잡았다

된장국으로 유명한 식당 밀락원

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대신그려준부채들이빼곡하게

장식돼 있었고 진다리붓에서는

1985년부터 4대째 제작하고 있는 대

형 백마총붓이내걸려있었다

원불교 교구당에서는 매일 아침저

녁으로 울리는 종을 찾을 수 있었다

이종은매일새벽 5시에 33번밤 10

시에 28번울린다 하늘의문을열고

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들

에게 전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창

안당 주인김재섭(75)씨는 15살때부

터 전각을 한 사연을 설명하며 추억

에 잠기기도 했다 그렇게 10곳에서

도장을 받고 본부석에서 4000원 상

당의예술쿠폰을받았다

이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예술의

거리를오가는차들로인해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퍼포먼스 등 공

연이중간에서끊기고그림을그리던

작가들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또

몇몇 상점은 문이 닫혀 있어 스탬프

투어를하던시민들이발걸음을되돌

리기도했다

한편예술의거리에서는오는11월

6일까지매주금요일 나비야궁동가

자를 주제로 예술잔치가 벌어진다

문의 0622230137

글사진김경인기자 kki@

4대째 어어온공방 무안요서 분청사기체험

골동품가게 고전방서 조선시대생활상탐험

스탬프투어 10곳 이상도장받으면예술쿠폰

차량통행에퍼포먼스끊기고시민불편겪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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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체험프로그램


